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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재미식회 송솔규 매니저입니다. 

 

저는 원래 점심시간에 딜리버리 음식을 먹고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었는데요, 점점 앉아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점심시간에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점심 틈새를 이용해 동료분들과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식사도 최대한 건강한 음식 위주로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맛집을 찾아가는 재미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그만큼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숨겨진 건강 맛집, 바로 “원조 강영숙 봉평메밀촌”입니다. 

 

지도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봉평메밀촌은 양재시민의숲역을 지나 오른쪽 골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시간을 

재보니 제 걸음으로는 11 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지는 않지만 중간에 횡단보도도 있고 하니, 여유있게 15 분 

정도를 잡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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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도착! ‘원조’, ‘강영숙’, ‘봉평’, 그리고 ‘메밀촌’. 가게 이름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가 맛집의 위엄을 풍기고 있지 

않나요? 제 경험상 이렇게 창업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은 맛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식당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곳을 예전부터 좋아해서 점심과 저녁에 여러 번 왔었는데, 대부분은 대기가 

없었고 가끔 대기가 있더라도 테이블 회전율이 빨라 금방 자리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약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이 곳의 대표 메뉴는 다름아닌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인데요, 주문할 때는 식당 단골고객답게 ‘물막’, ‘비막’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 “여기 물막 하나요~!”) 막국수는 아무래도 메밀로 만들어지다 보니 쫄깃한 식감보다는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메밀막국수의 매력이기도 하죠!  

 

식당 벽 한 켠에는 메밀의 효능이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피부미용과 비만 예방부터 당뇨와 성인병, 중풍 예방의 효과까지 

있다고 하네요. 과학적 효능은 잘 모르겠지만, 먹었을 때 부담이 없고 건강한 음식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메밀전병, 만두, 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 ‘꼬물이만두’와 ‘꿩만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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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물이만두는 마치 물만두처럼 조그맣게 생겼는데 투명하고 쫄깃쫄깃한 만두피의 식감이 일품이고,  

꿩만두는 마치 대만의 샤오룽바오처럼 육즙이 국물처럼 흘러나오며 풍성한 맛을 자아냅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네요! 물막이든 비막이든 약간의 다대기가 들어가 있어 새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막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막은 다대기 양념의 깊은 맛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꼬물이만두와 꿩만두까지 사이드로 함께 먹어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메뉴당 9 천원 정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HEAT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할 수도 있으니 더욱 편리한 것 같아요. 이제 곧 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오늘 점심은 원조 강영숙 봉평메밀촌에서 시원한 막국수 한 그릇 어떠실까요?  

참고로 주변에 커피가 맛있는 동네 카페들과 수풀이 우거진 산책로도 있으니, 꼭 한 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